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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 3 번째 삼중살 완성…ML B 한 시즌 최다 타이 

등록 2021.06.21 15:38:11

[뉴욕=AP/뉴시스] 뉴욕 양키스의 지오 우르셀라와 크리스 기튼스가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9회초 무사 1, 2루 상황에 삼중살을 성공한

뒤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21.06.21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가 올 시즌 팀의 세 번째 삼중살에 성공했다. MLB 역대 한 시즌 최

다 타이 기록이다.

양키스는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9회초 무사 1, 2루 상황에 삼중살을 완성했다.

9회 등판한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은 제드 로우리, 토니 켐프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 무사 1, 2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애런 분 양키스 감독은 "채프먼은 왼쪽 중지 손톱이 약간 깨져 제구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션 머피를 상대한 채프먼은 시속 98.4마일(약 158.4㎞)짜리 직구를 뿌렸다.

머피의 타구는 양키스 3루수 지오 우르셀라 앞으로 빠르게 굴러갔다. 우르셀라는 재빨리 3루를 밟은 후 2루에 공을 던졌다. 공

을 받아 2루를 밟은 2루수 DJ 르메이휴는 1루에 송구, 타자 주자 머피를 아웃시켜 삼중살을 완성했다.

삼중살로 경기가 끝난 것은 MLB 역대 2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9년 8월 24일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뉴욕 메츠를 상대

로 성공한 것이다.



양키스는 5월 2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달 18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로 삼중살을 했다.

한 시즌에 삼중살 3번을 기록한 것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다. 2016년 화이트삭스가 이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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